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해외역사문화탐방 

대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1학년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고 보람차게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해외 역사·문화탐방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결정은 제 대학생활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그저 설레는 마음뿐이었지만 

탐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은 

마음이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26일 : 인천공항 출발, 하노이 도착, 

호안끼엠 호수·36거리 탐방, 기찻길탐방 

출발 전부터 1학년 새내기답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베트남쌀국수로 늦은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 프랑스풍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호안끼엠 호수와 36거리를 걸으며 

“아, 진짜 해외탐방이 시작됐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고  

저녁시간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탐방의 의미를 들으며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11월 27일 : PTIT대학교 방문 

하롱베이 이동, 야시장 탐방 

둘째 날은 이번 탐방의 핵심이었던 

PTIT  대학 방문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ICT 교육의 중심지답게 

학생들의 밝은 표정과 강의실의 생동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PTIT 학생들이 직접 종이학을 접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릴적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참 많이 접었던 날들이 생각나서 감회가 새로왔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똑같은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하롱베이로 이동해 야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의 에너지와 활기찬 분위기는 

해외 탐방의 재미를 더 느끼면서 야시장에서의 학우들과 단합하여 물건도 사고 정말 잊지못할 

시간였습니다. 

 

 



11월 28일 : 하롱베이 유람선, 키스바위·동굴 

탐험, 선상 해산물 식사 

세 번째 날은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였던 

하롱베이 유람선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석회암 절벽들이 솟아 있는 장관, 

에메랄드빛 물결, 잔잔한 바람… 

모든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특히 키스바위는 

“자연이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동굴 탐험과 노 젓는 배 체험을 하며 

자연의 거대한 힘과 신비함을 직접 느꼈고 

선상에서 먹은 해산물 요리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이날만큼은 말 그대로 ‘미식 여행’이었습니다. 

 

 



 

 

11월 29일 : 호아로수용소,바딘광장·호치민 

생활관·한기둥사원, 문묘 탐방 

넷째 날은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찾은 호아로 수용소에서 

식민지 시절 많은 독립운동하다 희생되었던 장소로 

그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그 속에서 지켜낸 자유의 가치를 

현장에서 깊이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딘광장과 호치민 생가는 

베트남 독립의 상징적인 장소로 

호치민 주석의 검소한 삶과 리더십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묘에서는 베트남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을 둘러보며 

오랜 세월 이어져온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전통 돌문, 붉은 기와, 고즈넉한 정원 풍경은 

베트남의 고전미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더 한층 와닺는 장소였습니다. 



 

 

 

 

 

 

 

 

 

 

 

 

 

 

 

 



11월 30일 : 시내 일정 후 귀국 

마지막까지 햇살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콩카페에서 코코넛커피를 마시며 

며칠간의 일정들을 되새기고 

함께한 학우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헤어짐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1학년으로서 이번 탐방에서 느낀 점 

이번 해외탐방은 

“새내기 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 책으로만 보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울 수 있었고, 

●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으며, 

● PTIT 대학 방문을 통해 

국제교육과 학술교류의 가치를 배웠고, 

● 새로운 학우들과의 추억은 

대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첫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아로 수용소에서 느꼈던 

자유와 독립의 무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한 탐방팀에게 감사하며 

1학년이라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학우들과 학교 관계자분들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함께 웃고, 걷고, 먹고, 사진 찍고…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맑은 베트남 하늘 아래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탐방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더 열심히,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 




